
리듬과 제의적 의식

기도문을 읊조리고, 고개를 숙이고, 제기들을 정성들여 준비하는 과정들은 영적인 삶의 단
편들이 모인 복합체로서의 제사의 과정들이다.  전통적 사회에서 계절과 절기에 따라 행해
지는 이런 연중행사적인 의식들은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삶에 일종의 반복적인 패턴을 부
과해 왔고, 역사상 존재 했던 다양한 신앙체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런 제의적 행사를 
통해 정의해 왔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제사안에서의 사람들의 행위는 단지 육체적인 움
직임이 아닌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 사회적 기호이다. 

하지만 제의적 공간과 연중행사적 제사는 현대사회에서 과거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닌
다. 절기적 의식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 사회에서같은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오
히려 열차시간표나 영화 스케쥴이 우리의 삶에 더욱 밀접히 맞닿아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는 힘들것이다. 일출과 일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자연현상 그 자체,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신체가 지니는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
다.” 라는 데카르트의 격언처럼 우리의 정신은 신체와 상호 격리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
다면 우리의 신체는 반드시 열등한 개채로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단순화된 이분법적 
사고가 현대의 복잡 다단한 디지탈화 된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 대한 이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은 과거사회의 목가적 풍경이나 문화적 순수성
에 대한 동경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현대 지구촌 곳곳의 대부분의 분쟁들은 종교
적, 문화적 이분법적 이상론에 사로잡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에서 이 전제
는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한다. “리듬과 제의적 의식” 전은 이 문제에 대한 참여 작가들의 논
평이다. 거창한 종교적 신앙, 정치적 신념, 거기서 파생된 교조적인 의식이 아닌, 자신의 
반복적 일상에 대한 자각적 성찰이야말로 현대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논점이라는 
것에 작가들은 인식을 같이한다. 

진열장의 상품들, 쟌 케이지가 정의한 도교정신, 광고 문구, 불교적 가르침, 마이크로 칩, 
아이러니, 물, 고요함, 사진, 광적인 움직임, 소리등의 소재와 매개체들은 제사적 기능을 
지닌 복합체로서의 이번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 들이다. 서로 부합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는 상호 모순적인 이 다양한 요소들은 작가들의 문제제기에 있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
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전시공간내의 전기적, 기계적, 그리고 구조적이고 반복적 리듬
은 관객들에게 자신과 주변의 현재상황을 재 인식, 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전시는 특정한 종교나 철학을 창작의 전제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재현의 형식에 
있어 불교와 도교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작가들은 모두 이런 그들의 설명이 
현대 서양미술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소위 정신적인 것에 대한 동경, 다시말해 “동양적
인 것”에 대한 막연한 환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시
가 아시아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도 자신들의 의도가 단지 이런 “동양적인 것”을 빌려 관심
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전시 자체를 통해 동양의 사회에 문화에 대한 참여 작가들의 좀 
더 성숙된 이해와 소통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